
Although the Internet has been a important communication tool in modern societies, researchers did not pay attention 

to its' positive impacts on individual's psychological process. The Internet provides users with a unique environment such 

as visual isolation, non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easiness to escape from social influences. This environment enables 

people to take free action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and disclose themselves. From the uses and gratification perspective, 

the current research reveals that individuals with high extraversion are inclined to maintai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those 

with high openness participate in web communit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dividuals' social use of the Internet may 

reflect their personality. To fill the research void like this, this study proposes a new research model in which well bing 

as well as perceived value are positively linked to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to use. The statistical results obtained by 

applying PLS to the valid 150 questionnaires showed that the well bing has stronger positive influence on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to use than the perceived value. Therefore, a practical implication is suggested that the web site need to be 

designed in a way of arousing users' well bing more stro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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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인터

넷을 이용하여 자료 및 정보 습득(87.5%), 여가활

동(86.1%), 커뮤니케이션(83.0%) 등의 활동을 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처럼 인터넷은 

사용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품으로 

분신(신체의 일부)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칸드라이프나, 싸이월드 등의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분신을 만들고 이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실세계

와 인터넷의 가상 세계가 이제는 밀접한 관련을 

짓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habit)적으로 사

용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52]. 일반적으로 사용자

들은 인터넷의 사용을 통하여 긍정적인 정서나 경

험을 경험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

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13, 32, 63]. 

대표적인 예로 싸이월드 사이트나 다양한 웹 커뮤

니티들의 활성화는 이미 사람들의 대인 관계의 폭

을 인터넷 매체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터넷 사용이 사용자의 심리적인 관계와 연

관이 되어져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인터넷과 관련된 대

부분의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들이 사용자의 합리

적인 행동(의사결정 기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의

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1, 2, 4]. 대표적인 예로 TAM에 의한 정보

의 유용성 및 사용의 편의성이 인터넷의 도입을 

촉진한다거나, Bhattacherjee [9]의 정보시스템 지

속사용모델에 의한 사용자의기대와 일치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연구 등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사용을 통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의 심리적

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긍정 심리학(positive psy-

chology)의 관점을 도입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인

터넷의 사용에 있어서 개인의 성격에 따라 지각하

게 되는 주관적인 안녕감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

다. 여기서 주관적인 안녕감이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평가의 수준을 말하는

데,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인지적인 만족감과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정서를 적게 경험한다

고 평가하는 정도를 말한다 [21, 22]. 또한, 긍정 

심리학이란 사람들의 행복, 경험, 만족, 강점과 잠

재력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포함하는 연구관

점을 말한다 [65, 68].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의 윤리적 관점에서 행복(eudaimonia)은 단순한 

즐거움과는 달리 인간이 추구하는 선한 행동이며, 

최고의 선 또는 가장 완전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17]. 이와는 달리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관점은 마음의 평온(ataraxia)과 즐거움(pleasure)

이 행복의 근원이며,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가치

라고 본다 [79]. 현대 심리학에서 역시 행복의 개

념과 측정에 있어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지

만 [34], 긍정 심리학 분야에서 누적된 행복 연구

들은 쾌락주의의 관점과 유사하게 개인의 주관적

인 경험과 정서를 중요시하고 있다 [24]. 여기서 

인터넷 사용과 주관적인 안녕감(행복과)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인터넷은 이미  사

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중요한 사회

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

로 탐구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에서도 인터넷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Amichai-Hamburger & 

Furnham [6]은 내성적인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 개인과 집단의 관계 

등의 영역에서 인터넷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추

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

했다. 기존의 경영학 분야와 정보시스템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새로운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인터넷 사이트를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만족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충성도

가 높아진다는 연구 [8, 26, 37, 57]와 인지적인 관

점에서 정보시스템의 유용성 및 사용의 편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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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사용을 가져온다는 연구가 대세를 이루

고 있다 [18, 45, 74]. 이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상호

작용을 통한 경험과 인지적인 평가에 의하여 [72, 

80] 해당 인터넷 사용에 대한 심리적인 안녕감을 

느낄수도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이 사용자의 심리적

인 안녕감을 가져와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과 지속적인 사용의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15]. 따라서 본 연

구는 인터넷의 사회적인 활용에 초점을 두어, 인

터넷을 활용 하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

복감(안녕감)과 인터넷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탐색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사용에 의한 안녕감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은 다양하

게 있을 수는 있으나, 미디어의 이용과 충족(uses 

and gratification) 관점에 의하면 [46],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욕구 충족을 위

해 의사소통 매체를 사용한다. 따라서 인터넷이라

는 매체 역시 사람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 관점에서 사

용자들이 지각하게 되는 안녕감을 심리적인 측면

에서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 또는 사용자 심리에 관한 연구들은 

그 동안 많은 논쟁을 거쳤는데, 주로 인터넷이 유

발할 수 있는 사회 활동 참여 저하, 온라인 게임 

중독,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댓글 등의 부정적

인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5, 43, 50, 58]. 

Kraut et al. [50]은 종단 설문 조사를 통해 사람

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수록, 오프라인 생활에

서의 사회 활동 참여 저하와 외로움(loneliness), 

우울함(depression)을 경험하게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렇듯 인터넷 사용이 오프라인 생활에 부정

적인 역할을 한다는 관점은 Nie and Erbring 

[58] 에서도 제시되었다. 물론,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강력한 성향을 보이며 [43], 

부정적인 자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개인

이나 사회 안정에 기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

시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이 사용자의 심리

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용을 한다는 점이다. 대표

적인 연구로서 Wästlund et al. [76]은 인터넷 사

용과 외로움 또는 우울함 등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Wellman et al. [78]은 사람들의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은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면

대면 대화나 전화와 같은 전통적인 의사소통을 보

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 

이후, Kraut et al.[50] 연구를 보완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49]. 그들은 인터넷 사용이 의사소통

이나 사회적 참여를 늘리고,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으며, 외향적(extraversion)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내성적인(또는 낮은 수준의 

외향성) 사람들보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

인 효과를 누린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는 인터넷 

사용이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중

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연구들이다.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은 에피쿠로스학파의 관

점-행복을 친구들과의 진실한 유대 관계,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인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16].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편의상 심리

적인 측면에서의 안녕감과 행복을 같은 의미로 사

용한다.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24], 주관적 행복(subjective happiness) [54], 및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11] 

등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행복을 측정하는 많은 

지표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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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주요 변인들로는 자존감, 

통제감, 외향적인 성격, 낙관성,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삶의 의미와 목적성 등이 있다 [16]. 그 중에

서도 외향적인 성격을 비롯한 개인차 변수들의 영

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물론 개인 성격

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

에 [53], 행복 수준을 쉽게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

다 [77].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쉽게 적응하므로 [12], 삶의 만족이나 

행복 수준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의

도적인 노력을 통해 개인의 행복 수준은 증진될 

수 있으며 [23, 55], 이런 행복 개입에 대해 다양

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었다. 예를 들어 인간관

계 증진, 사회적 비교를 피하는 습관, 긍정적인 생

각, 낙천적인 사고, 강점 활용하기 등이 행복을 증

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29, 30, 56, 

66]. Seligman et al. [66]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험 참가자들 자신의 강점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자신의 강점을 오프라인 생활에서 강화하

도록 하는 개입 훈련을 수행했다. 즉, 인터넷 인프

라가 일반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행복 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지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응용 서비스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

직 부족하다. [48]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의 

자기 개방은 개인적 인맥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확보된 사회적 자산은 주관적인 

안녕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임을 제시했다. 하지

만, 그 동안의 인터넷의 사용과 인터넷을 통한 자

기 안녕감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인터넷 

사용 자체가 사용자에게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효

과, 즉 행복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

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

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그 내용이 부정

적이건 [28], 긍정적이건 [33] 간에 사람들의 안녕

감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 사용에서 느끼는 주관적

인 안녕감(행복)과 인터넷의 지속적인 사용의 관

계를 분석한다.

2.2 사용자 만족을 통한 지속적 사용

 특정 대상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은 사용자가 

보다 나은 대상을 경험하게 되면 그 대안을 언제

든지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가정은 심리학 분

야의 상호의존이론 (interdependency theory)로 

설명될 수 있다 [47]. 상호 의존 이론이란 특정 대

상과 사용자간의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대상의 만

족도나, 대안의 매력,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시

간과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현재 대상에 대하여 만족을 하더라도 

더 나은 대안이 나타나면 그 대안을 선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행복감에 대한 기존연구

들을 살펴보면, 특정한 대상에 대한 행복감이 형

성이 되면, 새로운 매력적인 대안이 제시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48]. 이는 이

미 형성된 행복감이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성을 높

혀 대안의 선택 의도를 줄여지기 때문이다 [23]. 

대개 강한 행복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해 보다 큰 확신을 갖고, 더 큰 투자를 하며, 더 

큰 희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한 사용자 만족이나, 마케팅에서 

많이 연구되어진 고객의 충성도와 관련된 연구모

형으로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하여 충분

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사용자와 인터넷 사용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축될 수 있는 심리

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인터넷 사용에 의하여 느껴지는 행복(안녕감)의 

개념을 정보시스템 사용의도와 만족이라는 모형과

의 관계형성도(nomological net)를 설정하기 위해

서 기존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20], 정보시스템 

지속 사용모델 [9, 45], 기술수용모형 [18]과 같은 

사용자 만족중심의 연구모형들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들의 이론의 중심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사고 

즉, 사용자의 인지적인 신념 (cognitive belie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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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을 사

용하는 이유가 이러한 인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만 전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행복(안

녕감)의 경우 사용자의 감정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19]. 따라서 이러한 감정적인 동기 부여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안

녕감의 개념은 Deci 와 Ryan [19]이 제안하는 자

기 결정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을 이

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의 연구는 사용 행

위(action)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목적과 이유에 따

라 사용 동기를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와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분류하였

다. 외적 동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각된 가치

(perceived value)나 이익(benefit)에 의해 행동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하며, 과정 자체보다는 사용에 

따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62, 67]. 반면에, 내적 

동기는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유쾌, 즐거움, 재미에 의해 행

동이 유발된다 [51]. 동기(motivation)는 사용자 

행동의 세기(strength), 강도(intensity), 그리고 

지속도 (persistence)를 결정하게 되고 특정 목적

을 가지는 행동을 유도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51]. 따라서, 사용동기가 내적동기 혹은 외적동기

에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73]. 이러한 사용동기는 행복과 연관성이 높은데, 

행복은 일종의 내적동기로 볼 수가 있다 [10, 38, 

72].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에 있

어서 느끼는 행복 개념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개

념을 기존의 정보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중심의 모

델의 관계구성도를 설정하여 연구모형으로 제시하

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시스템 분야의 기존 연구들

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수용 및 만족 모형

을 [그림 1]과 같이 재정리 하였으며, 각 가설에 대

한 자세한 설명 및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각된
가치

만족

주관적
안녕감

(Well-Bing)

지속적
사용의도

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4

가설5

가설6

[그림 1] 연구모형

기존의 정보시스템 연구분야에서는 사용의도

[18]나 사용자 만족 중심의 이론적 모형인 정보시

스템 지속 사용 모형 [9]을 통하여 어떠한 기기나 

시스템의 사용 경험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용자들의 인지적 신념(Cognitive Belief)

으로 지각된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지각된 가치

(Perceived Value)는 특정 정보시스템이 사용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성과를 향상시켜 준다고 지각되

는 정도로 정의된다 [8]. 따라서 지각된 가치는 어

떠한 정보시스템의 사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

용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들은 특

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경험을 통하여 사용자

들이 가치를 높게 지각할수록, 그 정보시스템에 대

해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9]. 즉,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경험

을 통하여 유용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보시스템

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각

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지각된 가치는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기대일치 이론에 의하면 사용자는 어떤 과

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대와 이 과업을 종료함으

로써 얻는 결과에 대한 가치를 서로 비교하면서 가

치를 인식하게 된다. 기대일치 이론은 

Bhattacherjee [9]에 의하여 기존의 정보시스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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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야의 사용자 만족모델로 확대 발전되었는데, 

Bhattacherjee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떠한 정보

시스템의 사용이 자신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용하거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

에 대한 가치를 지각하게 된다 [8, 9, 18]. 사용자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이 유용하다고 

인지되는 정도에 따라 지속사용의도가 직접 형성

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지각된 가치는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사용에 있

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지각된 가치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

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합리적인 행동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주관적인 

안녕감은 개인이 느끼는 상태로서 구성관계도

(nomological net)에서 만족과 유사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인터넷 사용으로 

비대면, 비동시성, 시각적 익명성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자신의 성격이나, 욕구를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가치를 지각하게 된다. Ko and Kuo [48]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사용을 통하여 개인적 인

맥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확보된 

지각된가치는 주관적인 안녕감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임을 제시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다음의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지각된 가치는 주관적 안녕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술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관점에서는 행복

을 친구들과의 진실한 유대 관계,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인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 사용을 조명하면, 사용자

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과 인지적인 평가에 의하여 해당 인터넷 

사용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해당행위에 대

한 심리적인 안녕감을 느낄 수도 있다 [72, 80]. 또

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기

개방(self-disclosure)을 경험함으로 일종의 내적 

보상을 받으며, 그것의 투자가 전환 비용을 증가시

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키며, 이

는 사용자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

에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가설 4: 사용자의 만족은 주관적 안녕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Guadagno et al. [39]에서는 

블로그를 하는 사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new 

experience)과 신경증성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제

시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나 개인 블로

그 사용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와 유대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

다 [7, 26, 69]. 이처럼 인터넷 사용이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참여를 늘리고,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주관적인 안녕감을 증가

시키게 된다 [49]. 특히, 외향적 (extraversion) 성

격을 가진 사람들이 내성적인(또는 낮은 수준의 외

향성) 사람들보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주관적 안

녕감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지

속적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가설 5: 주관적 안녕감은 지속적인 사용의도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보시스템 분야

와 [9, 18, 45, 60] 마케팅분야 [42]에서 많이 이루

어져서 검증된 부분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이 다

양한 관점으로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수용에 연구

해 왔으나 대다수의 연구들이 사용의도의 직접적

인 영향요인 파악에 초점을 두었거나, 사용자 만족 

변수를 이용하였지만 만족을 재사용의도 및 지속

적 사용의도 등의 변수와 함께 포괄적으로 사용자

의 수용행동으로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8]. 

특히, 사회적 안녕감이 형성된 웹사이트의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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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 항목 근거

주관적

안녕감

 WB1:   나는 자신이 대체로 행복한 사람 이라고   생

각한다

 WB2: 대부분의 내 나이 또래와 비교할 때 나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WB3:   어떤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인생을 즐기며 모든 것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상기 진술은 당신을 묘사하

는 데 어느 정도나 해당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WB4: 어떤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을 앓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습

니다. 상기 진술은 당신을 묘사하는 데 어느 정도나 해당

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54, 

64]

지각된

가치

 PV1: 인터넷의 사용은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비교해 봤

을 때, 양호하다고 생각한다.

 PV2: 인터넷 사용은 다른 정보통신의 사용과 비교해 봤

을 때 상대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PV3: 인터넷 사용으로 소비되는 노력은 내가 느끼는 가

치에 비하면 싼   편이다.

 PV4: 인터넷은 참 유용한 물건이다.

[41]

만족도

 SA1: 매우 불만족스럽다…매우 만족스럽다

 SA2: 매우 기분 안 좋다…매우 기분 좋다

 SA3: 매우 실망스럽다…매우 흡족하다

 SA4: 완전히 최악이다……매우 괜찮다.

[9]

지속사

용의도

 CU1: 나는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CU2: 나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기 보다는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의향을   갖고 있다.

 CU3: 가능하면, 나는 인터넷을   그만 사용하고 싶다.

[5, 9]

용자의 자발적인 의도에 의해 주로 사용이 이루어

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속적이

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만족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은 매우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6: 만족도가 높아지면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사용의도(continuance 

intention)란 사용자가 미래에 해당 제품 혹은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의 강도를 의

미한다 [9]. 따라서, 지속사용의도는 웹사이트를 

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계획의 강

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만족(satisfaction)이란 서

비스나 제품의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9]. 이를 웹사이트에 적용한다면,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사용한 후에 느끼는 감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만족이나 지속사용의도

는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일단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서 느끼는 사후 기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지각된 가치(perceived-value)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얻는 효익과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의미한

다 [75]. 지각된 가치는 시스템 사용에 따른 금전

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외적 

동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웹사이트 사용은 대

부분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

관적안녕감(Well-Bing)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인

지적이고 정서적인 평가의 수준으로 자신의 생활

에 대한 인지적인 만족감과 긍정 정서를 많이 경

험하고, 부정정서를 적게 경험한다고 평가하는 정

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1].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속사용의도, 만족도, 지각된 가치, 주관

적안녕감 등 네 가지 변수에 대하여 모두 선행연

구 결과를 활용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설

문지는 인구통계적 문항을 제외한 연구변수의 모

든 문항을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최종 설문 문

항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1> 과 같다.

<표 1> 측정항목

4.2 분석도구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를 사용하였다. PLS는 컴포넌트

(component)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에 의해 

추정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residual 

distribution) 에 대한 요구 사항이 비교적 덜 엄

격하고 [14], 이론적인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와 측

정모형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법이

다 [81]. 일반적으로 PLS는 모형 전체의 적합성을 

79



항목
주관적

안녕감

지각된

가치
만족도

지속

사용의도
평균

표준

편차

WB1 0.922 0.277 0.109 0.281 4.22 1.31

WB2 0.928 0.280 0.212 0.287 4.32 1.32

WB3 0.918 0.110 0.166 0.246 4.48 1.24

WB4 0.907 0.120 0.201 0.146 4.21 1.17

PV1 0.255 0.880 0.135 0.141 4.58 1.12

PV2 0.258 0.886 0.122 0.144 4.62 1.18

PV3 0.263 0.896 0.136 0.123 4.44 1.02

PV4 0.160 0.890 0.139 0.268 5.01 1.13

SA1 0.299 0.273 0.822 0.211 4.79 1.07

SA2 0.201 0.173 0.847 0.175 4.92 1.05

SA3 0.179 0.216 0.831 0.152 4.88 1.16

SA4 0.184 0.139 0.846 0.161 4.76 1.17

CU1 0.140 0.201 0.201 0.899 5.26 1.02

CU2 0.175 0.179 0.133 0.903 5.26 1.14

CU3 0.207 0.184 0.107 0.921 4.67 1.21

측정하기 보다는 원인-예측(causal-prediction) 

분석을 할 경우나 이론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사

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40]. 또 측정 항목이 조형

적일 경우 즉, 측정항목과 구성개념간의 관계가 

원인-결과의 관계인 경우에 적절하다 [14]. 본 연

구에서도 주관적안녕감, 지각된가치, 만족, 지속적

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따라서 모델의 적합성을 중요

시하는 다른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보다 원인-예측

(causal prediction)에 중심을 둔 PLS를 통한 분

석이 보다 타당하다 [14]. 

4.3 자료수집

 설문은 4년제 대학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싸이월드나 기타 인터넷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학

생들을 설문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인터

넷사용에 적극적이므로 본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

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70, 71]. 총 160부

를 설문하여 충실하게 설문하지 아니한 10부를 제

외한 150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응

답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1> 측정항목

기준 명 비율(%)

성별
남자 83 55%

여자 77 51%

인터넷

사용시간

1시간이하 25 17%

1시간-2시간 45 30%

2시간-3시간 50 33%

3시간 이상 30 20%

학년

1학년 33 22%

2학년 43 29%

3학년 46 31%

4학년 28 19%

4.4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이용된 측정도구들은 대부분 기존

문헌에서 검증된 것이나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 또는 인터넷 사용상황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첫번째,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위하여 탐색적

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량과 크로스 로딩

값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두번째, 측정모형의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평가하였다 [36]. 먼저, 

구성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팩터로딩과 크로스로딩값을 계산

하였다. 또한, 각 측정항목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정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 변수들이 구성 개념을 잘 설명하

고 있고 또한 구성개념간에도 구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3> 로딩 및 크로스로딩 값과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는 Formell & Lacker [31]의 견해

에 따라 수렴타당성은 구성요인의 복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α) 및 평균분산추출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에 의해 평가하고 판별타당

성은 구성요인간의 상관관계를 AVE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 문항의 신뢰성

을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를 사용하였다. 

주관적안녕감, 지각된가치, 만족도, 지속사용의도

의 모든 개념에서 크론바하알파는 0.90~0.93 범위

의 값을 나타내었다. 구성 개념을 측정한 설문 항

80



요인

복합

신뢰

도

크론

바하

α

주관

적안

녕감

지각

된

가치

만족

도

지속사

용의도

주관적

안녕감
0.920 0.917 0.879    

지각된 

가치
0.934 0.927 0.514 0.917   

만족도 0.937 0.929 0.441 0.327 0.913  

지속사

용의도
0.914 0.905 0.327 0.527 0.582 0.929

목들의 크론바하알파 값이 모두 0.9을 상회하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1]. 복합신뢰도는 

0.91~0.94 범위에 있으며, 평균분산추출 값 역시 

0.87~0.93 구간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 개념간

에 수렴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구성 

개념의 AVE값과 다른 구성 개념들과의 상관계수

를 비교했을 때 판별타당성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수렴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주) 대각선 값은 AVE 값임.

4.5 분석결과

데이터의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

으므로 본 연구 모형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져 있다. 

[그림 2] PLS 분석결과

0.46
(3.87***)

지각된
가치

만족
0.48

주관적
안녕감
0.52

지속적
사용의도
0.65

0.58
(4.24***)

0.32
(3.24**)

0.38
(3.64***)

0.26
(2.98**)

0.28
(3.01**)

실시결과 주관적안녕감(52%), 만족(48%), 지속

적 사용의도(65%) 의 설명력을 보였다.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안녕감의 경우 지각된가

치(베타계수 0.28, t=3.01, p<0.01)와 만족도(베타

계수 0.38, t=3.64,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3과 가설4는 

지지되었다. 만족도의 경우 지각된가치(베타계수 

0.38, t=3.64, p<0.001, 가설1)에 유의한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사용의

도는 만족(베타계수 0.58, t=4.24, p<0.001, 가설6), 

지각된가치(베타계수 0.38, t=3.64, p<0.001, 가설

2), 주관적안녕감 (베타계수 0.46, t=3.87, p<0.001, 

가설5)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5. 토의 및 결론

지속적인 인터넷 사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

지만, 근본적으로 사용자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그

리 많지 않다. 특히 사용자의 행복 추구는 근본적

인 가치의 문제로서 향후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다

루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이나 실증 연구가 축적된 

것은 오래 되지 않았다. 더구나, 선행 연구들은 일

상 생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서의 친목 도모나 레저 활동들보다는 긍정적인 정

서를 제공하지 못하다고 제시한다 [44]. 그러나, 인

터넷이 이미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의 사회적 사용과 긍정 심리학 관점을 연결

시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며, 충분히 연구할 가치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관적인 안녕감이 인터

넷의 지속적인 사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

증하였다.

연구 결과 주관적인 안녕감이 인터넷의 지속적

인 사용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사용에서 느끼는 지각된 가치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감이 개인의 주관적인 안녕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인 안녕감과 같은 성격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사용 패턴은 선행 연구 결과들

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

은 일반적으로 대인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의사소통 기술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터넷 역시 사회적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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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으며, 대표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서비스인 싸

이월드 미니홈피와 웹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결과는 외향적인 사람들

이 내성적인 사람들보다 인터넷 사용을 통해 대인 

관계에서 보다 높은 효과를 누린다는 Kraut et al. 

[42]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런 결과는 인터넷의 사

회적 사용에 있어서도 개인이 지각하는 안녕감에 

따라서 선호하는 응용 서비스 분야가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

은 사람마다 오프라인, 온라인 등 다양할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개인에 따라서 인터넷이 사람들

에게 긍정적인 정서와 경험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Diener et al. [22]에 의하면 경험이나 

정서의 강도 자체보다는 빈도나 지속성이 개인 차

원의 안녕감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인터넷의 사회적 사용 및 관련된 응용 서비

스의 중요성이 제시된다. 즉, 인터넷의 사회적 사

용은 복권 당첨과 같은 일시적으로 강한 긍정 정서

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사용자의 유대 관리를 통

한 반복적이고, 지속성이 높은 정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자기 개방, 

특히 개인의 유대 관계 사이에서의 자기 개방이 개

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관계

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물론, 자신을 개방하는 행

동은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서도 가능

하다 [61]. 열차에서 만난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표

현하는 것은, 비판이나 악의적인 사용에 대한 위험

이 적기 때문에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친숙하지 않은 유대 관계에서의 자기 개방과는 달

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자기 개방은 유대 관계

를 통한 사회적 지지, 지속적인 상호호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스킨 등 많은 

기능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앞

으로 사용자들의 자기 표현의 욕구를 보다 안전하

고 편리하게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안녕감을 증가하도록 해야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웹 커

뮤니티를 통한 자기 표현, 자기 확증이나 사회화 

과정에 대한 탐구 등도 사회적 활용과 사용자의 안

녕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웹 커뮤니티에

서의 다양한 집단 역학을 고려한 안녕감 증진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측정한 

주관적인 행복 이외에 쾌락주의적 접근에서의 안

녕감, 유대모니아적 접근에서의 안녕감 등에 대한 

다양한 사용자 심리와 인터넷 사용 관계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의 사

회적 사용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사용 

목적, 개별 웹사이트의 특성, 웹사이트에 대한 태

도나 관여도와 같은 다양한 개인 차이 변수 등이 

고려되어 성격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

한 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을 포함한 다양

한 인구통계 집단을 토대로 본 연구를 확장할 필요

가 있다.

<참고문헌은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필요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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